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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천사 1 0층석탑은 경기도 풍덕군(개풍군) 광덕면 중연리 부소산에 위치하고 있었으

나 1 9 0 7년 일본으로 불법반출, 1918년 다시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등의 수난을 겪어왔

다.  반환된 이 석탑은 경복궁 회랑에 한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 9 6 0년에 수리·복원되었

다.  수리복원 이후 경복궁 옥외에 전시되어 왔으나 대기오염과 산성비 등으로 인한 풍화

가 심화되고, 구조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어 정밀보존처리 및 결실 부분에 대한 복원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1995년 해체를 실시하여 2 0 0 2년 현재까지 보존처리 및 복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복원을 진행함에 있어 상륜부의 경우, 1902년의 모습과 1 9 6 0년 수리복원 이후

의 모습이 모두 달라 건립 당시의 원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륜부는

1 9 0 2년의 사진자료(圖 1 )에 의하면1 0층 옥개석위에 찰주가 꼽힌 가형상륜의 모습이었

으며,  1960년 수리 복원시에는 家形 相輪과 1 0층 옥개석 사이에 복발로 보이는 시멘트

부재가 제작되어 부착된 모습이었다(圖 2).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경천사 1 0층석탑의 복

원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상륜부의 적합한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圖 1> 경천사 1 0층석탑( 1 9 0 2년 사진) <圖 2> 1960년 수리복원후 경천사 1 0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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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천사에 관한문헌기록 및 연혁

1. 문헌기록

경천사는 경기도 풍덕군(개풍군) 광덕면 중연리 부소산에 위치하며, 사찰은 이미 폐사

되고 석탑만 남아있었던 것을 경복궁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 사찰의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고, 남아있는 자료 또한 미비하지만 몇몇 기록을정리하며 다음과같다. 

첫 번째는《高麗史》로 예종부터 공민왕까지의 기록으로 주로 경천사에 行幸한 사실이

다. 1118년 예종은 숙종의 기신도량을 베풀었고, 1134년에는 인종이 문경태후의 추모제

를 열었고, 인종·의종 등이 자주 행차하였다.  공민왕은 충숙왕의 기일을 위해서 베풀었

다.1 ) 경천사의 연혁과 석탑에 관한 특별히 두드러진 역사적인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예종 때 기록은경천사의‘慶天寺’로‘敬’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동일한사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찰인지 불분명하다.2) 

두 번째는《朝鮮王朝實錄》으로 태조와 태종, 세종조에 언급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

면 태조는 경천사에 여러 번 行幸하였는데, 1393년에 신하를 거느리고 천추절을 축하

하였다.  그리고 1 3 9 4년에 태조의 아버지인 환조의 제사와 어진을 봉안하고 재를 베풀어

화엄삼매찬을 강론하였고, 1397년에 신덕왕후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화엄법석을 베풀

었다. 또한 1 4 1 8년에 태종은 생모인 神懿王后의 능인 제릉의 여묘살이를 한 경천사 가까

이 사는 강문진에게 곡식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3 )

이 두 기록을 통해서 천도재를 지내는 목적으로 왕이 경천사를 자주 행차한 사실만이

1) 《高麗史》의 기록은다음과같다.

睿宗 1 2년(1117) : 冬十月丁巳以肅宗忌辰道場幸慶天寺

仁宗 1 2년(1134) : 九月癸丑王以文敬太后忌辰幸敬天寺行香

仁宗 1 5년(1137) : 夏四月辛丑王如敬天寺

毅宗 8년(1154) : 二月癸丑幸敬天寺

毅宗 1 1년(1157) : 春正月辛卯王如國淸寺遂幸敬天寺有可以行所狹隘請去史官王曰史官記子

言重不可暫離. 

二月癸丑出御敬天寺

毅宗 1 9년(1165) : 二月乙酉出御敬天寺

戊子還御敬天寺己丑還宮

三月庚午移御敬天寺

恭愍王1 9년(1370) : 三月癸丑以忠肅王忌日如敬天寺

2) 고유섭 선생은‘慶’자와‘敬’자는 音韻이 동일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송도의고적』22. 부소산경천사탑, 열화당,

1977, 29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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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고, 석탑과 그 밖에 기록은찾을 수 없었다. 

세 번째로《世宗實錄地理誌》해풍군 조“괴석이 군 서쪽 경천사의 동쪽 산등성이에서

나는데, 마을사람들이‘심향석’이라고 부른다4 )”라고 하여 양질 석재의 산지로써의 기록

이다.   

네 번째로《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경천사는 부소산에 있다. 이 절에 1 3층의 석탑이 있는데, 12회상을 새겨 인물이

살아 있는 듯하고, 형용이 또렷또렷하여 정교하게 만든 것이 천하에 둘도 없다.

세상에 전하는 말이“원나라 승상 탈탈이 경천사를 원찰로 삼고, 진녕군 강융이

원에서 공장을 뽑아다가 이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하는데, 지금까지 승상 탈탈

과 강융의 초상화가 있다.  또 이 절 동쪽 산에는 이상한 돌이 나는데, 세상에서는

“침향석”이라고한다. 5 )

여기서는 경천사의 연혁에 대한 기록은없지만석탑에 관한 구체적이다. 석탑의 제작자

와 발원자, 침향석이라는 양질의 석재에대한 기록이다.   

다섯 번째, 李齊賢이 1 3 4 2년에 지은《 翁稗說》에서는 몽고가 침입하였을 때 文安公

兪升旦의 강화도 천도를 물리치자 晋陽公 崔怡가 먼저 경천사로 피신한내용이다.   

3) 《朝鮮王朝實錄》의기록은다음과같다.

太祖2년(1393) 10월 1 9일辛卯駕移敬天寺令都評議使司以下各司還都留省刑曹各一員義興三軍府更番宿

2 8일庚子上還敬天寺

1 1월 2 5일丙午上在敬天寺率臣賀千秋節

1 2월 1 8일己丑上還敬天寺

1 2월 2 9일庚子上與中宮至自敬天寺下輦于柳井洞權遜第

太祖3년(1394) 4월 2 9일戊戌桓王忌晨上與中宮幸敬天寺安桓王眞仍設齋講華嚴三昧懺

5월 1일己亥上與中宮至自敬天寺

太祖 6년(1397) 3월丁巳幸敬天寺設華嚴法席薦神德王后

太宗 1 8년(1418) 4월壬辰 幸西郊于敬天玉蓮等瘍至暮還宮檢校漢城尹姜文進米豆十石與酒果文進家在敬天寺東上之廬于齊陵

也文進進退效誠是日上亡見文眞家有是賜

4) 《世宗實錄地理誌》권148 京畿富平都護部海風郡

……怪石産郡西敬天寺東岡郡人謂之沈香石

5) 《新增東國輿地勝覽》제1 3권경기도豊德佛宇條

敬天寺在扶蘇山寺有石塔十三層 刻十二會相 人物聳動形容森협 其製作精巧天下無雙 言傳元脫脫丞相 以爲願刹晉寧君姜融 募

元朝工匠造此塔至今有脫脫姜融畵像又寺之東岡産惟石俗謂之沈香石

6) 《 翁稗說》前集2

……晉陽公不聽率族黨先至城南敬天寺宿焉……(『韓國名著大全集』, 대양서적,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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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공이 듣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거느리고 먼저 성 남쪽 경천사에 이르러

머물었다. …… 6 )

여섯 번째, 권상로가 엮은《韓國寺刹全書》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경천사는 황해도황주 북쪽 형악 남쪽 기슭에있다.  

균여전(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에 의하면 수좌의속성은 변씨이고, 휘는

균여이다.  아버지는 환성인데, 상지는 잊혀진이름이고, 어머니는 점명이다. 일찍

이 1 4년 4월 초7일 밤 꿈에 암수컷 1쌍 봉황이 모두 황색으로 변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2 0년 동안 품게되니 점명이 이미 6 0세가 되었고, …… 이 해 8월

8일에 대사는 황주 북쪽 형악 남쪽 기슭에서 탄생하니 사저인 둔대엽촌이다. 지

금의 황주 판관 이준명이 옛터를 중수하여 경천사로 부르는 지금이 이곳이다.

…… 7 )

그밖에 문헌에 의하면《佛寺》에는 지금은 古址가 남았을 뿐이며, 경천사에는 1 3층 대

리석탑이 있었으며 외양과조식과형식이서울의원각사지 1 0층석탑과 거의 동일한 데서

이름이 높았었다고 한다. 《大東金石書續》에는 풍덕군 부소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1348

년인 충목왕 4년, 元 順帝 至正 8년에 세워졌으나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8 ) 라는 기록이 있

다. 《大東金石書》에 경천사1 3층탑 기록이있는데 府院君 姜融이 글9 )을 썼고, 1348년(至

正 8 )에 세워졌다고 한다. 또《大韓地誌》에서는 원의 승상 脫脫의 원찰이며 원의 工匠이

와서 2탑은 만들었는데, 하나는 한양 경성 寺洞(지금의 인사동)에 세우고, 또 하나는 부

소산 경천사에 세웠다고 한다.  

이러한 문헌기록 외에 경천사 1 0층석탑 1층 탑신석 창방형 부재에 명문에 조성년대와

시주가 각자되어 있다.  

7) 權相老,『韓國寺刹全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在黃海道黃州北荊岳南麓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云 首座俗姓邊氏諱均如也 父曰煥性尙志亡名 母曰占命 嘗於十四 年四月初七日夜夢 見此雄雙鳳

改黃色 自天而下入巳懷至二十載 占命年己六十而能有身懷滿二十一 旬以此年八月八日 誕師于 黃州之北荊岳南麓之私第(遁臺葉

村) 今黃州判官前拾遣李晙重修舊址 號曰敬天之寺則其所也 按黃州有敬天驛酸云 在州南六里 舊在州北三十里 嶺(瑞與慈悲嶺)路

廢移于此或者敬天寺廢移驛因襲其名歟以州北二字思之則似是然不敢質言之當竣後考

8) 敬天寺在豊德扶蘇山書失名元順帝至正八年戊子立麗忠穆王四年也

9) 敬天塔記在豊德扶蘇山敬天寺十三層塔記無名氏府元君姜融文元順帝至正八年戊子立麗忠穆王四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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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姜融은 본래의 이름은 康莊으로조부는 晉州奴婢고, 누이는 巫女였으며, 그의 딸이 원의 승상 탈탈의 애첩이 되어 진령부원군

이라는존호를부여받은인물이다. (《高麗史》열전권제3 5 )

11) 高龍鳳(普)은원에서권세를얻은逆臣으로忠惠王때형을당한인물이다. (《高麗史》열전권제3 5 )

12) 大華嚴敬天祝延皇帝陛下萬萬歲皇后皇□□秋文虎協心奉□□調雨順國泰民安佛日增輝法輪常轉□□現 獲福壽當生□□覺岸至

正八年戊子三月日日大施主三重大匡晉寧府院君姜融大施主院使高龍鳳大化主省空施主法山人六怡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

佛道(일부는마모되어판독이불가능하였다. 각자의명문은고유섭,『松都의古蹟』, 열화당, 1979, 128~132쪽에서참고하였다.) 

14)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齊陵 출토의 대리석 석탑편이 경천사 1 0층석탑과 같은 유형의 석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蘇在龜,

『圓覺寺址十層石塔의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석사학위논문, 1986년, 17쪽참조) 

대화엄 경천사에서 1 3 4 8년(지정 8, 충목왕 4) 3월에 대시주 삼중대광 진령부원

군 강융1 0 )과 대시주 원사 고룡봉1 1 )과 시주 성공, 법산인 육이 등이 원 황제폐하의

만세를 빌고, 고려 왕실의 壽祚를 빌고 겸하여 風調雨順·國泰民安·佛日增輝·

法輪常轉 등을 빌고, 이 공덕이 일체에 널리 미쳐서 우리들과 뭇 이웃들이 모두가

불도를 이루어지지다라고 기원하고 있다.1 2 )

2. 연혁

경천사의 문헌기록으로 살펴본결과 정확한창건연대는 알 수 없었으나, 고려 1 1 1 7년

에 예종이 행행한 사실이《고려사》에 처음 등장한다. 『조선사찰전서』에 균여( 9 2 3 ~ 9 7 3

년)의 탄생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보아도 고려 초에 창건된 사찰로 짐작된

다.  문헌기록에 의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서 여러 왕들이 기신재 등을 지내기 위

해서 행행한사실이주로 기록되어 있다

1 4세기는 원의 순제가집권하는 시기로 고려인 기황녀의 소생이 순제의 후계자로 책봉

되어 친원세력이 정권을 잡았었다. 사찰의 위치도 예성강을 거슬러 송도에 들어서는 길

목에 자리잡아 원을 숭상하는 원찰로써의 역할을 담당한것으로짐작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조 이성계는 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고, 계비 神德王后는 경

천사를 임시 私邸로정하고 머물었고, 천추절가례, 선왕의 기신재, 어진의 봉안 등을 행한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이었다.  그 후 신덕왕후가 돌아가자 興天寺가 원찰이되었고, 경

천사 근처의 興敎寺는 定宗과 비 定安王后의 願刹, 태종의 모후인 神懿王后의 원찰은 衍

敬寺1 4 )이었다. 또한 연경사는《傳燈寺本末誌》에 경기도 풍덕군(개풍군) 부소산에 위치하

고 있고,1 5 )《伽藍誌》에서는 齊陵의 입구에있는 사찰이라고 기록1 6 )되어 있어, 경천사와 관

련이 깊은 사찰로 왕실과의 관련성이 있음을알 수 있다. 

태종은 불교 탄압을 시도하여 불교의례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빈번했지만, 朱子家禮가

확립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  정안왕후의 원찰인 흥교사 석탑을 모후인 신의왕후의 명복

을 빌기 위해 연경사로 옮겨 와서 탑을 세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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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조조에 들어서면서 경천사와 연경사가 왕실 왕비들의 원찰 역할을 해 온 것을

감안하여 경천사 1 0층석탑과 동일한 양식의 석탑을 원각사에 세워지게 된 것을 짐작케

한다. 그 후 경천사의 폐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왕실과의

관련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Ⅲ. 경천사 1 0층석탑의복원

1. 경천사 1 0층석탑의 보존처리 및 복원현황

1층 탑신석 창방 부분에남겨진 각자에 의해 고려 1 3 4 9년(충목왕 4 )에 건립된것으로

15) 고구려 영유왕 7년에혜량조사가 개산하여충목왕 4년에 재창되고, 조선 태조때 3창했다고 기록으로보아 경천사와연경사는

별개의사찰로보여진다. 

(高句麗榮留王七年(甲申)惠亮祖師開山高麗忠穆王四年(戊子)偉旭先師再創朝鮮太祖元年

(壬申)覺海大師三創 肅宗二十八年(壬午)秋溪大師重修 正祖十三年(己酉)常義禪師重建 大韓高宗元年(甲子)蓮虛禪師重修 昭和

元年(丙寅)暎雲化主重建法堂) 

16) 在齊陵洞口內

1

2

3

4

5

6

조선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순번

고려

년대 년대 출처 내용 비고

1 1 1 7년

1 1 3 4년

1 1 3 7년

1 1 5 4년

1 1 6 5년

1 3 7 0년

1 3 9 3년

1 3 9 4년

1 3 9 7년

1 4 1 8년

예종 1 2

인종 1 2

인종 1 5

익종8

익종 1 5

공민왕1 1 9

태조2 / 10월 1 9일

1 0월 2 8일

1 1월5일

1 1월 1 8일

1 2월 2 9일

태조3 / 4월 2 9일

5월1일

3월1일

태종18 / 4월 1 2일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숙종의기신재

문경왕후의기신재

行幸

行幸

行幸

충숙왕기일

行幸

行幸

천추절가례

行幸

行幸

환조의기신및어진봉안

行幸

신덕왕후화엄법석추천

行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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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경천사 1 0층석탑은 일본인학자 세키노 다다스〔關野貞〕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다.

세키노 다다스는 조선총독부의 명으로 1 9 0 2년 우리나라의 고건축과 문화재들을 탐방하

고『한국건축조사보고』(경성제국대학 공과대학 학술보고 제6호)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

고서에조사 당시의경천사 1 0층석탑전경사진(圖 1 )이 게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이후 일본에서는 경천사석탑에대해 알게 되었으며 순종의가례식

에 참석한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야키[田中光顯]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되게 되었다.

1 9 0 7년 2월 일본 군인들에 의해 무단 해체되어 일본으로 반출되어 간 경천사 1 0층석탑

은 1 1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1 9 1 6년 총독부에서 석탑 반출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1 9 1 8년 서울로반환되어 1 9 6 2년에 국보 제8 6호로 지정되게 되었다.

1 9 6 0년에는 석탑의 손상 및 결실된 부재를 수리·복원하였는데 당시에는 복원 및 균열

부 충진 등에 시멘트가 사용되었다. 보존처리에 있어서 균열부분이 시멘트1 7 )로 수리복원

된 경천사 1 0층석탑은 이후 경복궁 내 전통공예관 앞에 위치하여 왔으나, 대기오염과 산

성비의영향 등으로훼손이 진행되어 정밀보존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1960년 수리복원

당시의 시멘트몰탈 부분의 풍화가 심화되고, 접착면이 탈락되는 등 구조안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1 9 9 0년 이후 매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오던 중 1 9 9 5년 해체보수가 결정되어

그 해 5월 9일부터 6월 2 4일까지경천사 1 0층석탑을 해체하였다(圖 3 - 1·2 ) .

17) 이때 중앙 적심부는 모두 시멘트몰탈로 충진되었고, 기단부는 6 0％, 1~3층은 4 0％, 4~10층은 2 0％가 시멘트로복원되었다.

상륜부는1 9 0 0년대 초반 사진자료에 의하면 가형상륜만 존재하고있었으나 1 9 6 0년 수리복원시에 복발형 상륜을 철근 시멘트

로제작하였고, 가형상륜위에는보주를시멘트로제작하여복원하였다. 

<圖 3-1> 1995년 석탑탑신석 해체장면

<圖3-2> 1995년 석탑 옥개석 해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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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의 부재 중앙에는 1 9 6 0년 수

리복원 당시 부재간의 고정을 위해 찰주

구멍을 시멘트 몰탈로 충진시켜 6∼1 0층

의 부재가 하나의 부재처럼 접착되어 있

었다. 따라서 이를 각 층 부재별로 절단하

면서 분리·해체하였는데(圖 4), 기단부

부터 상륜부까지 해체된 부재는 총 1 4 2

개였다. 

정밀보존처리에 앞서 1 9 9 5년 후반기

에는 암석의 성분분석1 8 )과 적합한 보존처리를 위한 물성실험이 이루어졌고, 1996년부터

오염물 제거, 균열부 접합, 풍화된 시멘트 제거 등을 비롯한 정밀 보존처리 및 복원이 실

시되어 2 0 0 2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이다. 보존처리에 있어서균열부분은 에폭시수지1 9 )

를 사용하여 접착(圖 5 )시키고, 균열 사이 공극이 클 경우에는 에폭시수지에 탈크 등의

충진재를 혼합하여 균열부분에 충진시켰다. 큰 균열부는 과거 수리복원당시 철로 된 꺽

쇠로 연결·접합(圖 6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거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

봉2 0 )으로 부재를 연결하여 접합하였다. 1960년의 시멘트 복원부분은 풍화가 심하여 훼

손의 진행이 우려되거나, 부재편의 탈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멘트부분의 제거 후 제

18) 경천사 1 0층석탑은암석성분결과 담회색의 세립질 석회암이었으며, 경천사 1 0층석탑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주는 원각사지 1 0

층석탑은담회색의결정질석회암또는대리석이었다. 

19) 1960년수리복원시에는시멘트가접착용으로사용되었으나, 근래에는석재접착용으로에폭시수지를주로사용하고있다.

20) 과거에사용했던철심이나철편은부식으로인한부재표면의오염이우려되므로, 근래에는전단강도가세고부식이잘되지않

는스테인레스스틸을주로사용한다.

<圖 4> 부재별 분리·해체 장면

<圖 5> 균열부분에 에폭시수지로접착 <圖 6> 철로된 꺽쇠로 연결·접합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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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된 부분을 新材2 1 )로 복원하고 있다. 또

한 신재로 복원함에 있어서 탑신석 조각,

탑신석 우주 용조각 등 파손으로 현존하

지 않는 조각부분은 별도로 조각하지 않

고, 신재로 빈 공간만 보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圖 7 ) .

2. 상륜부 복원

(1) 상륜부 현황

1 9 9 5년 해체당시의 상륜부의 형태는 1 0층 옥개석 위에 철근 시멘트로 만들어진 복발

형 상륜2 2 )이 놓여지고 그 위에 시멘트로 제작된 보주를 가진 가형 상륜이 놓여져 있었

다.2 3 )

1 9 0 2년에 촬영된 사진자료(圖 1 )를 살펴보면 1 9 6 0년 수리복원 당시에 추가된 철근

시멘트 복발형 상륜의 모습은 없고, 금속으로 제작된 가형 상륜2 4 )만이 1 0층 옥개석 위에

놓여 있으며, 가형 상륜의 최상부에는 찰주가 꽂혀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 9 0 2년 당

시 상륜부의 모습은 가형 상륜으로만 상륜부가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 9 6 0년 수리복원 당시에는 철근 시멘트로 조성된 복발형 상륜이 추가되었는데, 1962년

국보 8 6호로 지정될정도의문화재를 수리복원하면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

렵고, 어떠한 근거를 통해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리 복원시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필요하다 하겠다. 

가. 10층 옥개석

21) 복원에사용된신석은강원도정선의대리석으로경천사 1 0층석탑과가장유사한암질의석재를사용하였다.

22) 철근시멘트로 조성된복발형상륜은 1 9 6 0년수리복원당시만들어져 1 0층옥개석 위에 올려진 것이다. 그러나새롭게추가된

복발형 상륜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하여조성된것인지 관련기록이남아있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있다. 1963년국보로지정

될 만큼 중요한문화재였던경천사 1 0층석탑의수리복원에있어미비한 자료에근거하여 복발형상륜을 추가하지는않았을것

이기에조성근거가되는자료를찾는것은매우시급하다하겠다. 당시의시대적배경속에서살펴보면원라마탑형식이중국

에서유행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라마탑형식의상륜부는경천사 1 0층석탑의복발형상륜과유사하여그 영향을짐작할 수있

다. 

23) 이러한형태는1 9 6 0년수리복원당시철근시멘트제작하여배치한것이다. 복발형상륜을제작하여 1 0층옥개석위에올린것

은 원 라마탑 형식이 유행했던 석탑 건립당시를 참고하여 제작했던 것인지, 탑 건립당시의 자료를 참조하여 제작한 것인지는

확실히밝혀지지않았다.  

24) 성분분석결과납·아연·주석의혼합물로주성분은납으로밝혀졌다.

<圖 7> 신재로 복원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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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층 옥개석(圖8 - 1 )은 상륜부와 연결되는 부재로 상륜부와의 연결 흔적(용조각 중

용발톱 부분만옥개석에 있음)이 남아 있어 그 현황을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상륜부의 올

바른 복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10층 옥개석은 북측면 옥개면 대부분이 시멘

트 몰탈로 처리되어 있고, 남동쪽 지붕면 모서리와 남서쪽 지붕면 모서리는 파손되어 시

멘트로 보충되어 있다. 옥개석 상면바닥에는 원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폭이 약 8 8 m m ,

외원 지름이 693mm, 깊이가 1 0 m m이다. 이 원형의 홈은 건립 당시에 파여 있는 것인지

또는 건립 이후 파인 것인지 확실치 않고, 그 역할 또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홈의

지름(외원 지름 6 9 3 m m )과 복발형 상륜 하부의 지름(외원 지름 6 6 8 m m )도 일치하지 않

아 복발형상륜을올리기 위한 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와골 상단 중앙의 마루(圖8 - 2 )는 박공형 지붕이 놓이는 옥개석층의 마루2 5 )(圖8 - 3 )

처럼 안쪽으로 각이 져서 들어가 있다. 

25) 박공형의지붕은1층옥개석, 2층옥개석, 3층옥개석(상)에서나타나는데이들부재의기와골중앙마루는안쪽으로각져들어

가있음을볼수있다.

<圖 8-1> 10층 옥개석

<圖 8-2> 10층 옥개석상면 마루에안쪽으로
각이 진 부분

<圖 8-3> 3층 옥개석상면 마루에안쪽으로
각이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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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녀마루 상단 모서리에는 용발톱 조각(圖 8 - 4 )이 남아 있는데, 이 조각은 상륜부

부재와의 연결되어 하나의용조각을 형성하고 있었을것으로보인다2 6 ) (圖 8-5 참고). 

나. 복발형

복발형 상륜(圖 2 참고)은 앞서 언급했듯이 1 9 0 0년 초반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

고, 1960년 수리복원 당시 철근 시멘트로 제작된 것이다. 라마탑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

로, 상부는 앙련 형태이나 마멸이 심하여알아보기 어렵고, 중간에는 보주를 둘렀다. 하부

는 아래가 약간 넓어지는 원통형인데 파손된 부분에 철근이 드러나 있어 시멘트와 철근

을 섞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家形 相輪 상륜2 7 )

금속으로 제작된 가형 상륜(圖 9 - 1 )은 1 9 0 2

년의 사진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형

상륜 위의 보주는 1 9 6 0년 수리복원시 시멘트로

보완된 것이다. 탑 상륜의 형식으로는 매우 異形

인 가형 상륜은 방형의 평면에 기둥과 추녀가 표

현되어 있고, 사모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 두께

는 약 1 2 m m정도로 내부는 비어있고, 사모지붕

꼭대기는 뚫려있었으나 시멘트 보주가 놓임에

26) 1 0층옥개석에남아있는용발톱조각과유사한형태는3층옥개석사이에위치한4개의용조각에서찾아볼수있다. 따라서 1 0

층옥개석과상륜부에연결되어나타나는용조각이형태추정은3층용조각(圖8 - 5 )에서참조되어야할것이다.

27) 家形 相輪이라고 명명된 것은 임의로 붙여진 것인데, 부재의 형태가 집모양이라서 붙여진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탑의 상륜과

는매우다른모습이다.

<圖8-4> 10층 옥개석용발톱조각 <圖 8-5> 3층 용조각

<圖 9-1> 
가형상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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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재는막혀있다. 

다른 부재의 정교한조각상태와 달리, 가형 상륜의 세부기법과 주물상태는 매우 조악하

다. 또 재질상 매우 물러서 표면에 자국이 생기기 쉽다. 이러한 것은 지붕면과 벽면에 해

당하는 부분에 작은 각자들(圖 9 - 2 )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명문을 기

입했다기보다 낙서라고 할 정도로 조악

한 필체와조악한선각으로 새겨져있다. 

각자의 내용을 판독해보면 “李業 /辛

丑 /李.../ 尙元 六月十七日/高 /강션기/

최보. . . . . /최 川. . . . .”등이 새겨져 있으며 고

어체의 한글이 부분적으로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각자는 건립 당시

의 것은 아니고, 석탑이 해체되어 방치되

는 동안 각자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2 8 )

(2) 복원방안

경천사 1 0층석탑의 건립 당시 모습에 관한 문헌자료가 미비하고, 1960년 수리복원 당

시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시대가 변하면서 상륜부의 모습이 변하였기 때문에 건립 당

시의 원형을추정해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진자료와 해체 당시의 모습, 유사한 석탑(원각사 1 0층석탑 등)과의

비교, 경천사 1 0층석탑 내 다른 부재층과의 관련성

등을 통해 몇 가지 복원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10층 옥개석 위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가형

상륜이 위치하는 방안(圖面 1 )으로 현재 해체되어 보

존처리 중인 가형 상륜을 그대로배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1 9 0 2년에 촬영된 사진자료(圖 1 )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진자료는 경천사 1 0층석탑에 대

해 남아있는 사진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

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복원되기에 앞서 1 0층 옥

28) 후대에각자된것외에도가형상륜자체가후대에다시조성되었던것은아닌지에대해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圖 9-2> 가형 상륜 지붕면의 각자

<圖面1> 복원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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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석 상면바닥의 원형 홈은 어떠한 용도로 있던 것인지에 대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인

위적으로 파여있는 원형 홈에 대해 낙수홈의 역할을 추정해보는 견해도 있으나 낙수홈의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1 0층 옥개석 추녀마루 상단 모서리에 조각된 용발톱 조각의 문제 또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있는 용발톱 조각에 연결된 용조각이 있었을 것인데, 용조각

은 어떻게 상륜부에 나타나고 있었을것인지고려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 1960년 수리복원 당시의 형태로 복원하여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圖面 2) 복발형 상륜의 형태는 원 라마탑 형식과 유사한데, 이것은 탑 상륜에 있어 복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960년 당시의 수리복원에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관련인들의 증언

에 의하면 복발 아래 방형의 노반을 제작하려고 했었다

는 점으로 미루어 노반과 복발이 함께 제작되려 하였으

나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노반의 제작은 누락된 것 같다.

따라서 노반을 추가로 제작해 복원하고 노반의 모서리

에 1 0층 옥개석 추녀마루 상단에 남아있는 용발톱 조각

과 연결할 수 있는 용조각을 첨가하는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복원방안에 있어서도 역시 1 0층 옥개

석 상면바닥 원형 홈의 역할 연구가 우선되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박공형의 상륜부를 복원하는 방안이다(圖面

3). 경천사 1 0층 석탑에서 박공형 지붕을 위에 얹는 옥

개석 부재들은 모두 기와골 중앙에 각이 져서 들어간 부

분이 나타나는데, 10층 옥개석 기와골도 중앙에 각이 져

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층 옥개석 위에도 박공형 지

붕이 얹힌다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형

식을 지닌 원각사지 1 0층석탑의 상륜부도 1 0층 옥개석

위에 박공형 지붕을 가진 상륜부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형

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0층 옥개석 추녀마루 상단 모

서리의 용 발톱 조각은 원각사지 1 0층석탑 상륜부에서

나타나듯이 박공형 지붕 추녀마루 끝의 용조각과 연결

할 수 있다.

<圖面 2> 복원도 Ⅱ

<圖面3> 복원도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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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공형 상륜부의 복원에 있어서도 1 0층 옥개석 상면 바닥의 원형 홈이 어떠한

역할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연구되어야 할 것은 수리복원당시 복발형 상륜

이 왜 조성되게 되었는지, 무엇에 근거하였는지가 문제라고 하겠다. 

(3) 상륜부 비교고찰

경천사 1 0층 석탑의 상륜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그 원형을 살필 수 없으나 상륜부

유형이 유사한 중국의 석탑과 고려시대 금동대탑, 고려 사경변상도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자 한다.

중국의 江蘇城 楊洲 木蘭院石塔 2 9 )(圖1 0 )은 唐 8 4 0년에 건조되었으나, 淸代에 수리된

육각 5층탑이다. 상륜부를 살펴보면 노반을 6각의 첨부식으로 만들었고, 그 위로 복발과

보륜과 수연 등을 얹어 전형적인 중국의누각식건물을빌려온것을 알 수 있다.  

고려 초기의 호암미술관 소장된 1 0세기에서 1 1세기로 추정되는 금동 대탑3 0 )은 상륜부

는 최상층 옥개석 위에 노반부를 만들었다. 5층옥개위에 난간형으로장식하고 그 위에굽

이 있는방형복발형을 얹었다.  다시그 위로앙련과 수연을 각기별개로 만들어 얹었다.

일본 京都 東寺에 金銀字法華經寶塔圖( 1 3 6 9년)3 1 )의 탑 상륜부(圖 1 2 )를 살펴보면 옥

개석 위에는 노반 부분을 당초문을 새겼고, 8엽의 활짝 핀 연화문은 복발을 상징하고 그

2 9 )��哲文, 1994, 『中國古塔』, 중국:北京外文出版社, 70~71쪽참조.

30) 이탑은 1 5 5 m로비교적대형의금동탑으로충청남도논산군연산면천호리開泰寺부근에서출토되었다고한다. (『湖巖名品圖

錄』, 1982, 호암미술관, 174~175쪽과 尹昌淑, 1993, 『韓國 塔婆 相輪部에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9

쪽참조)

<圖10> 江蘇城 楊洲 木三元石塔 <圖 11> 금동 대탑



위에 7륜을 얹었다.  보개는 좌우로 3엽의 나뭇잎 모양으로 끝에는 풍탁을 달았다.  보개

위로는화염문의 수연을 그 위로는 작은 보주로마감하였다.      

고려시대 석탑의 상륜부는 최정상 옥개석 위

에 노반을 얹고, 그 위로 복발·앙화·보륜·보

개·수연·보주 등의 순으로 구성된 것이 일반

적인 형식이다. 경천사 1 0층석탑은 최정상 옥개

석 위에 남아 있는 용발톱은 원각사지 1 0층석탑

의 박공형 지붕 추녀마루 끝의 용조각과의 밀접

한 관계가 있지만, 원형 홈의 역할을 밝히지 않

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현

재 원 라마탑 형식의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경천사 1 0층석탑과 원각사 1 0층석탑에서 나타

난 독특한 상륜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되어야할 것이다.

Ⅲ. 상륜부복원의 문제점과 대책

지금까지 상륜부 복원방안 3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적합한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선 1 0층 옥개석 상부바닥 원형 홈의

역할규명이다. 이 원형 홈은 어떠한 상륜부 복원방안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원형

홈이 파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건립당시로 보는 견해도 있고, 수리복원 당시로 보는 견해

도 있지만 국보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석탑을 수리복원하면서 임의로 부재에 원형 홈을

팠겠는가 라는 의문이든다. 

또 1 9 6 0년 수리복원 당시 복발형 상륜의 제작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륜부 복원방안 3가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합한 상륜부의 모습이 복원되어야 하

겠으며, 이와 함께 복원된 상륜부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2가지의 상륜부도 함께 복원되

어 참고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형 상륜의모습, 복발형 상륜의모습, 박공형 상륜

의 모습 모두 타당성 있는 상륜부의 모습이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상륜부의 모습이라

고 추정됨으로 이 역시 경천사1 0층석탑의 상륜부로써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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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菊竹淳一·吉田宏志編, 1981, 『高麗佛畵』, 일본: 東京朝日新聞社, 도판80, 63쪽참조.

<圖12> 金銀字法華經寶塔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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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경천사1 0층석탑의 복원에있어 가장 주의가 요하는 부분은 바

로 상륜부의 복원이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가형 상륜만으로의 복원, 복발

형 상륜의 모습을 중심으로 노반형을 첨가한 복원, 박공형 상륜으로서의 복원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상륜부의 복원과 함께 1 0층 옥개석 하면 원형 홈의 역할 규명, 복발형 상륜부의 제

작근거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 간단히 살펴본 복원문제 외에도 경천사 1 0층석탑은 많은 연구 과제를 안

고 있다. 본고에서는 층수와 관련된 명칭에 있어서‘경천사 1 0층석탑’이라고 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異見으로 1 3층석탑3 2 ), 11층석탑3 3 ) 등 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층수가 음수인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0층 외에도 1 1층·1 3층 등의 층수에 대한 연

구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3 4 )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상륜부의 올바른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밀 보존처

리와 올바른복원으로 축조 당시의위용이 되살아나기를 바래본다.

32) 기단부인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을모두 탑의층수로 보아 1 3층석탑이라는견해이다. 또한『여지승람』, 『대동금석서』등의기

록에도1 3층이라고되어있다. 

33) 3층옥개석이상·하로나뉜것에대해이를각각의층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이다.

34) 본 논고에서는 층수에 대한 문제는 기단부와탑신을비교분석한후에 논의하고자 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1 0층 석탑’을명

칭으로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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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udy for the restoration of Gyeongcheonsa Pagoda
- top of pagoda -  

Yi, Eun-Hui 

Kim, Sa-Dug 

Shin, Eun-Jeong 

Originally, Gyeongcheonsa pagoda was located in Busosan, Jungyeon-ri,

Gwangdeok-myeon, Gaepung-gun, Gyeonggi-do,but it has suffered from being

taken out to Japan illegally in 1907 and being returned to Korea in 1918. After

returned to Korea, Gyeoncheonsa Pagoda had been neglected and restored in 1960.

It had been exhibited outside the Gyeingbokgung Palace after restoration, but many

problems were raised. It was taken to pieces in 1995 and it is conservation and

restoring today.

However, the top of pagoda is necessary to be researched about its archetype

because the shapes of stupa in 1902 and in 1960(the shape of pagoda after

restoration) are all different from its archetype. According to picture datum in

1902, the top of pagoda was a Korean building type on a 10 layered roof stone. On

the other hand, when it was restored in 1960, cement suspected as a anda was

taken place between Korean building type and a 10 layered  roof stone. Therefore,

I am going to examine Restoration of Gyeongcheonsa pagoda in this thesis.

When we examine historical records of Geongcheonsa and datum of parts, we can

know that the pagoda was established in 1348(Goryeo Dynasty) but it is difficult to

know the truth of its establishment and demolition of Gyeongcheonsa-temple.

Three ways to restore the top of the pagoda of Gyeoncheonsa Pagoda can be

c o n s i d e r e d .

First, Korean building type made by metals is located on a 10 layered  roof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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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same to picture datum in 1902. Second, the shape of and a type, which is

similar to the shape when it was restored in 1960’s. Also it is similar to Lama-

pagoda type. Third, to restore the top of pagoda of  gabled roof type, which is simi-

lar to the top of pagoda of Wongaksagi P agoda. 

However it is necessaray to exmamine functions about circle grooves hollowed

out in a 10 layered  roof stone in restoration. Also we need to find out the arche-

type of dragon sculpture through the dragon claws left on an edge of a 10 layered

roof stone. 


